
인천정유-현대오일뱅크 완전 결별

인천정유가 독자적인 전산망을 구축해 현대오일뱅크와 완전 결별했다.

인천정유는 2002년 5월 관할법원의 승인을 받고 30억원을 들여 독자적인 전산망 구축작업을 벌여왔으며 7월말

작업이 완료돼 8월부터 신규 전산망을 사용하고 있다.

인천정유는 6월말 현대오일뱅크와 대리점 판매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영업, 회계 등 회사 경영과 관련된 전 부

문에 걸쳐 현대오일뱅크와 공동 전산망을 이용해왔다.

이에 따라 치열한 경쟁기업이면서도 심지어 회사 기밀사항까지도 공유해야 하는 어색한 동거관계가 지속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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